
닛신보의 작업복소재 판매량 20% 증가 

 

닛신보는 작업복용 소재의 판매량이 크게 회복되고 있다. 닛신보에 의하면 

2002년 11월경부터 주문이 늘기 시작하여, 2003년에 들어서서 반년간은 생산

시설이 완전가동 상태로서 2002년 동기보다도 20%가 회복되었다. “2002년의 

경기가 너무 나빠서 그 반동으로 판매가 늘어났을 뿐이며, 이 정도의 판매는 

2001년 수준으로 되돌아간 것 뿐”이라고 회사측에서는 말하고 있다. 

작업복용 소재는 2002년의 시황이 최악의 상황으로 어패럴분야나 유통단

계에서도 재고정리가 추진되어, 2003년에는 재고정리의 반동상황이 나타났다

고 보고 있다. 그러나 이제까지 꾸준히 각종 가운 등의 백색 작업복용 소재

는 새로운 구매가 증가하였으나 경쟁이 예상과 달리 격화된 탓으로 여름 2

∼3개월 동안은 별로 판매가 늘지 않았다. 

인도네시아에 있는 “니까와 텍스타일”은 2002년 가을부터 완전가동이 시작

되었는데, 2003년에도 여전히 완전가동되고 있다. 작업복용 소재의 판매는 해

외와 일본에서 반반을 담당하고 있는데, 당분간은 이 비율을 유지하게 될 것

이다. 

2003년 하반기에는 이 소재의 수요가 품질에 의하여 분명하게 나뉘면서 

가격경쟁이 끝나가고 있다고 보고 있지만, 2003년 춘하절의 주문이 추동절에

도 계속 이어질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. 


